
※ 언어적 해석에서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의 차이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이 언어적 해석에 실패하는 원인은 조금 다르다. 단어(의미)가 블록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문과 블록 

문과 학생은 단어의 의미는 다양한 모양(의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어떤 모양인지를 생각한다. 마치 테트리스의 다양한 모양의 블록과 같다. 오른

쪽 그림을 보면 여섯 가지의 테트리스 블록이 있다. 알다시피 테트리스는 여러 모양의 

블록을 모양대로 끼워 맞추는 것이다. 이것을 잘 하려면 먼저 블록이 어떤 모양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쌓여 있는 아래쪽 더미의 모양을 생각한다.  

 

이과 블록 

이과 학생은 단어의 의미는 오직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벽돌과 

같다. 그래서 단어를 만나면 한 가지 의미만 떠올린다. 늘 같은 모양, 

같은 크기여서 다른 벽돌과 같이 쌓아 올렸을 때 한치의 오차가 나

지 않는 것이 미덕인 벽돌처럼 생각한다.  

 

단어가 쌓이면 글이 된다. 그렇다면 블록을 쌓으면? 

 

문과 학생의 블록 쌓기 - 테트리스 

문과 학생은 이과 학생보다는 문학과 비문학 인문 지문 읽기에 능숙하다. 왜냐하면 문학이나 비

문학 인문 지문을 읽을 때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모양의 테트리스 블록을 짜임새 있게 쌓는 것처럼 문학이나 비문학 인문예술 

지문은 맥락에 따라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단어에 부여된 의미를 생각해서 개념적 사고, 추

상화를 요구한다. 

그런데 과학기술 지문은 과학 이론으로 과학 현상을 설명하거나 기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데, 

단어의 의미보다는 글 전체 내용이 묘사하는 상(model)이 중요하다. 문과학생은 단어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어서 단순한 단어가 쌓여 있는 과학기술 지문의 전체 내용의 형태

를 파악하는 데 어려워한다.  

 

이과 학생의 블록 쌓기 – 벽돌 쌓기 

과학기술 영역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추상적이지 않다.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그런 

단어들이 묘사하는 상(model)을 파악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문학과 인

문예술 지문은 이과 학생이 읽기에 이상하다. 벽돌 모양이 여러 가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모양을 고려해서 여기 저

기로 보내야 한다니, 아 이런 OTL… 

 

 

2. 상황 구성 실패 



 

• 전체를 보지 않는다? 아니, 전체를 예측하지 않는다. 

☞ 언어적 해석을 통해 알게 된 것에서 글 전체의 상(model)을 그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  

언어적 해석을 통해 작품에서 알게 된 정보를 퍼즐 조각이라고 생

각해 보자. 퍼즐을 맞출 때 퍼즐 하나를 보면서 원 그림(상자에 그려

진)을 통해 전체 모양을 생각하고, 퍼즐 하나가 전체 가운데 어떤 위

치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가? 보통 퍼즐을 맞추기 시작할 때 

모서리 조각을 찾는다. 그런 다음 테두리 조각들을 찾는다. 그래서 전

체의 테두리를 완성한다. 그런 다음 테두리 조각과 이웃한 조각을 찾

는데, 이때 조각에 그려진 그림을 본다. 그림의 색깔을 보고 비슷한 

색깔끼리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언어적 자료 하나를 볼 때마다 글 전체의 상을 생각해서 그

것이 다른 언어적 자료와 함께 작품이 다루고 있는 상황을 구성하도

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글 전체의 상황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구성하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